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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 구조물의 내화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가열로에서 규정된 표준가열곡선

에 따라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건축 구조물의 내화성을 빠르고 쉽게 판단하기에는 적합

하나 지식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성능기반설계법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부화재에 대한 강재 기둥의 거동에 대

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서 론

   국내에서는 구조물의 내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열로에서 표준가열곡선에 따른 내화시험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가열로를 이용한 내화시험은 결과의 이해가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

재의 크기가 변하는 각각의 다른 시험체에 대해 모두 시험을 필요로 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실제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 거동을 단순화함으로써 그 

결과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러한 단순하고 획일적인 사양적인 방법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화

재역학에 대한 이해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국내의 성능기반설계법의 도입에 따른 기초지

식의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스웨덴 SP Fire Technology에서 수행된 강재 기둥에 대한 국부 

화재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온도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

다. 또한, 국내에서 표준가열로에서 수행된 무피복 강재 기둥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국부화재에 

따른 화재시 강재 기둥의 구조 거동을 비교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내화 실험(SP Fire Technology)

2.1 실험체

   이 실험은 국부 화재에 노출된 실규모 강재 기둥의 온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강

재 기둥은 200 mm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6 m였다. 또한, 강재 기둥의 두께는 10 mm였

다. 화재는 지름 1.1 m의 원형 팬에 대해서는 헵탄을 지름 1.9 m의 팬에 대해서는 디젤 화재를 사

용하였다. 강재 기둥은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 팬 위 20 cm의 높이에 놓여 있었다. 가

스 온도는 얇은 열전대를 이용해서 기록되었고, 2 m와 4 m 높이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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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sured Steel Temperature for Lager Diesel Fire.

   

Figure 1. Experimental Setup and Photo of Experiment.

 

2.2 실험 결과

   Figure 2는 지름 1.9 m 디젤 화재에 대해서 측정된 강재 온도를 나타낸다. 지름 1.1 m에 대한 

상응하는 온도 데이터와 헵탄에 대한 시험결과 또한 측정되었다. Figure 2에서 약 20분 경과 후에 

강재온도는 1 m 높이에서는 750℃, 4 m 높이에서는 300℃ 미만으로 4 m 이상의 높이에서는 20분

이 경과한 후에도 강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수치해석을 통한 온도 분포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검증된 수치해석 모델은 표

준화재로 가열된 무피복 강재 기둥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짧은 시간의 화재 노출로 인한 강재의 

거동은 표준가열곡선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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